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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후 현황(2026/6/7-2026/6/13)   

강한 소나기성 비가 중서부 지역 곳곳에 내렸고 중부 옥수수 벨트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

이 2~6인치 이상에 달했으며, 국지적으로 심한 뇌우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바람과 우박이 농작물과 농업 기반시설에 피해를 주었지만, 옥수수와 대두에 필요한 토양 

수분은 대부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미국 국립기상청의 잠정 보고에 따르면, 6월 9

일부터 11일까지 절정에 달한 악천후로 수십 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강풍 피해 신고

가 1,000건 넘게 접수되었다. 강수 분포가 산발적이기는 했지만, 간헐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대평원, 남부 및 동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중부 옥수수 벨트 이외 지역에

서는, 매우 많은 비 가운데 일부가 대평원 중동부와 남동부에 내렸고, 아울러 테네시 계곡

에도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플로리다반도 일부를 제외한 남부 대서양 연안 주들과 캐나

다 국경 및 그 인근 지역을 제외한 로키산맥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우가 매우 적었다. 

서부의 건조한 날씨는 남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몬순 시작 전의 고온을 동반했지만, 북서부

에서는 한 주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다. 실제로 북부 로키산

맥과 인근 지역의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5°F 낮았으며, 이러한 저온 현상은 서쪽

으로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동부 지역까지 이어졌다. 반대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중서부 

북부에서 북동부까지 이어졌고, 남쪽으로는 중부 애팔래치아산맥 지역과 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까지 확대되었으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5~10°F 높았다. 또한 사막 남서부에서 남부 

대평원과 중남부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서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2026/6/8-2026/6/14)

이번 주 미국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상 조건이 나타났다. 미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오하이오 계곡과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6°F 

높은 기온 편차가 기록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서부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

었으며, 수치는 평년보다 6~8°F 낮았다. 한편, 중서부 북부와 오하이오 계곡 일부 지역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주간 강수량의 두 배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되어 농작업에 적합한 일수가 감소했다. 로키산맥 지역과 북부 대평원에서는 전반적으

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표토 수분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서양 연안 일부 지역에서

는 평년 이하 강우량도 표토 수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 세계 기후 현황(2026/6/7-2026/6/13)

￭ 유럽: 

유럽 남서부에 덥고 건조한 날씨가 자리 잡았으나,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가 생식 후기부

터 등숙기에 이른 겨울작물과 영양생장 중인 봄철 곡물 및 여름작물의 토양 수분을 더욱 늘

렸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한 쌍의 한랭전선이 유럽 대륙 북부와 동부를 휩쓸면서 기온을 

평년 수준에서 평년 이하로 유지했고, 간헐적으로 보통에서 많은 비를 유발했다. 영국과 프

랑스 최북단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주간 강수량이 10~60mm였으며, 이탈리아 북동

부에서 오스트리아에 이르는 지역과 폴란드 남서부 일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많거나 과도한 

수준의 85~120mm의 강우량이 관측되었다. 이전에 건조했던 유럽 북서부와 북동부에서는 수

분 공급이 계속 회복되었으며, 독일에서 남동쪽으로 그리스와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는 등숙 후기에 있는 겨울철 곡물과 유지작물에서, 아울러 영양생장 중인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도 수분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대로 이베리아반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북부에서는 겨울작물

의 건조가, 남부에서는 수확이 유리해졌다. 그러나 이들 재배 지역 대부분은 지난 30일 동

안 매우 건조해졌다. 또한 스페인 중부와 남부에서는 2주 연속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3~6°C 높고 낮 최고기온은 35°C를 웃돌았는데 이러한 날씨는 농작업의 

빠른 진행에 유리했지만, 영양생장 중인 옥수수, 면화, 해바라기의 관개 수요를 높였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지상 기상 관측소 자료는 누락되었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분석 보완을 위해 레이더 및 위성 자료가 활용되었다.

￭ 구소련(서부):

느리게 이동하는 한 쌍의 한랭전선이 이 지역 대부분에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를 유발했다. 

대부분의 주요 재배 지역에서 주간 강우량은 총 10~50mm를 기록했으며, 몰도바 북부, 우크라

이나 중서부, 벨라루스 남부, 러시아 남부 연방관구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 국지적

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려 50~100mm,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되었다. 등숙 

중인 겨울철 곡물과 유지작물에 필요한 수분 공급은 적정하거나 풍부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성숙과 수확 전 건조에는 더 건조한 날씨가 유리할 것이다. 전주의 서늘한 날씨에 이어 남부

의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였지만, 중부 연방관구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7°C 높았으며, 남

부 연방관구 북부와 인근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대 중반에 이르렀다. 여름작물은 

여전히 영양생장 단계에 있었으며, 봄철 곡물은 출수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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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한 쌍의 한랭전선이 호주 남부 지역을 따라 동쪽으로 휩쓸며 지나가면서 추가로 유익한 소나

기와 뇌우를 발생시켰다. 서호주의 주요 겨울작물 재배 지역에서는 총 10~35mm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출현기부터 영양생장기에 있는 겨울밀, 보리, 유채의 토양 수분을 더욱 개선했다. 에

어반도에서 빅토리아주에 이르는 지역에 내린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성 비(5~25mm)는 

출현기부터 영양생장기에 있는 겨울작물에 유리한 토양 수분을 유지했다. 더 동쪽에서는, 뉴

사우스웨일스주 중부에서 대체로 건조했던 날씨가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동부와 퀸즐랜드주 남

동부로 가면 가뭄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주는 소나기(5~40mm)로 바뀌었다. 주간 평균기온은 서

호주에서 평년 수준이었으며, 남동부와 동부 농경지에서는 평년보다 2~4°C 높았다.

￭ 동아시아: 

광범위한 비가 지역 대부분에 내려 여름작물 발달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 반면,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는 강수량이 눈에 띄게 적었다. 많은 주요 농업 지역에서 평

년 수준에서 평년 이상의 비가 내렸지만, 중국 북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우 건조하여 이용

가능한 토양 수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최대 4°C 낮았지만, 낮 최고기온은 여전히 30°C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렀다. 한

반도에서는 뚜렷한 남북 간 차이가 나타나 북한에는 10~100mm의 비가 내린 반면, 한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나 강수량이 15mm 미만에 그쳤다. 일본은 평균 20~100mm의 비가 

광범위하게 내렸으며, 남동부 해안선을 따라 더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한반도와 일본의 

낮 최고기온은 대체로 20°C대 중반에서 30°C대 초반의 분포를 보였다.

￭ 아르헨티나: 

자료없음

￭ 브라질: 

자료없음

  

                                               


